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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CJ․삼양 “면죄부”
영남제분 회장은 벌금 5000만원 기소 … 제분 6사는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6개 제분기업의 법인과 회사 대표들이 벌금

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06년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

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이 업체들 대표 6명을 최근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달 추가로 고발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업체들은 200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밀가루 공급량과 원맥 가 공물

량 등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액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비율 등을 감

안해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류 회장의 기소와 관련해 “교도소 접견 기록 등에 비춰 류 회장이 수감 중에도 담합 상황을 보

고받은 점이 인정되고 본인이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와 삼양 등 업체 2곳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과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발하

지 않음에 따라 검찰의 기소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검찰과 공정위는 이 업체들처럼 담합사실이 인정되나 수사 협조 등 사유로 일단 고발되지 않은 업체들의 사

법처리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기소된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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